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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광수

● 만화가, 웹툰·카툰 에세이 작가

● 저서: <광수생각>, <참 서툰 사람들>, <문득 사람이 그리운 날에는 시를 읽는다>, 

<살면서 쉬웠던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>, <광수 광수씨 광수놈> 등

혼자 있는 이유

왜 혼밥을 먹어? 왜 혼술을 해? 

친구가 없어? 외롭지 않아? 

한 번도 혼자 있어 보지 않은 사람이 

왜 혼자 있는 거냐고 묻는다. 

무얼 먹을지 묻지 않아서 좋고, 

빈 잔을 매번 채워줘야 하는 귀찮음이 없어서 

좋다는 걸 그들은 모른다. 

혼자 있는 시간은, 

오늘 하루도 수고한 나 자신을 위로하는 

나에게는 참 필요한 시간이다. 

그들이 자꾸자꾸 밖으로 걸어 나갈 때

나는 뚜벅뚜벅 

내 안으로 걸어 들어간다. 

박광수의 <참 잘했어요> 중에서


